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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목 :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

참여 작가 : 남궁솔

오프닝 리셉션 : 2026년 5월 30일 (토) 오후 3시 - 6시

전시 기간 : 2026년 5월 30일 (토) – 6월 20일 (토)

전시 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흐릿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 풍경 —
남궁솔 국내 첫 개인전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

남궁솔 NAMGUNG SOL, Donghae, 2026, Oil on canvas, 130 x 190 cm

Ann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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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소개

디아컨템포러리는 독일 라이프치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남궁솔의 국내 첫 개인전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잔상(afterimage)’과 감각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펼쳐 보인다.

작가의 감각적 태도에는 독일 표현주의와 미국 추상회화, 그리고 한국 근현대 회화에 대한 경험이 함께 스며 있다. 미

국 미네소타 대학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작품은 그에

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그는 엘

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클리포드 스틸(Clifford Still) 등 미국 추상회

화 작가들의 색과 공간 구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유영국과 윤형근 등의 한국 근현대 회화를 다시 발견

하며, 절제된 화면 안에서 깊은 공간감과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회화적 태도에 공감하게 되었다.

남궁솔의 회화는 특정한 풍경이나 장면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의 작업은 오히려 어떤 장면이 시야에서 사라

진 이후에도 감각 안에 남아 있는 빛의 압력, 색의 온도, 공간의 흔들림을 붙잡는다. 화면은 익숙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장소의 재현이라기보다 기억과 감각 안에 남겨진 인상의 층위에 가깝다. 그의 회화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

기보다, 세계가 마음속에 남겨 놓은 흔적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스며드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감각은 작가의 성장 환경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춘천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원도의 산세와 자연

속 시간을 가까이 경험하며 자랐다. 산은 그에게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인간을 압도하면서도 동시에 감싸 안는

존재였다. 거대함과 두려움, 보호받는 감각이 공존하는 장소. 그의 회화 속 깊고 침잠한 공간감과 푸른색의 울림은 이

러한 감각적 기억과 맞닿아 있다.

남궁솔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일을 좋아한다. 빽빽하게 흔들리는 나뭇잎, 굽이치는 산등성이, 달

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 파랗게 일렁이는 바다처럼 움직이지만 동시에 멈춰 있는 풍경들. 그의 시선은 풍경 위를 천

천히 떠돌다가 어느 순간 초점을 잃고 색 안으로 스며드는 감각에 도달한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희미해지는 그 상

태, 설명하기 어려운 울렁거림은 그의 회화가 출발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작가의 작업 방식 또한 이러한 감각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는 캔버스를 직접 짜는 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나무와 천

이라는 단단하면서도 연약한 재료로 그림의 집을 만들고, 얇은 밑칠을 한 뒤 화면 앞에 오래 머문다. 사전 드로잉이나

밑작업 없이 하나의 색에서 시작된 화면은 가까이 다가가 그리고, 다시 멀어져 바라보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얻

는다. 잘 칠해진 붓질과 삐끗한 흔적들, 여러 날에 걸쳐 쌓이는 얇은 색의 층들은 화면 안에서 공기와 깊이, 리듬을 만

들어낸다.

남궁솔에게 색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각이 머무는 시간을 붙잡는 회화적 언어이다. 그의 화면에서

색은 하나의 형상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순간의 공기와 온도,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는 인상의 밀도를 드러낸다. 얇게

올린 첫 색 위에 다시 색을 겹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는 과정 속에서 화면은 서서히 깊이를 얻는다. 그렇게 생겨나는

형상들은 특정한 장소의 모습이라기보다, 지나간 감정과 기억이 색의 층위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실루엣에 가깝다.

남궁솔의 화면에서 ‘흐림’은 단순한 모호함이 아니다. 흐릿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릿함을 통해 감각

은 더 오래 지속된다. 명확한 윤곽은 이미지를 빠르게 이해하게 만들지만, 그의 회화는 이해를 지연시키고 보는 시간을

길게 머물게 한다. 작품 속 푸른 색조와 옅은 빛, 어두운 층위들은 공기와 온도, 시간의 흐름처럼 작동하며 화면 전체에

느린 진동감을 만들어낸다. 그의 회화는 정지된 이미지라기보다, 천천히 퍼지고 되돌아오는 감각의 파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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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한국 방문 중 다시 마주한 풍경에서 출발한 작업들도 포함된다. 남궁솔은 속초 동명항에서 오랜

시간 동해를 바라보았다. 익숙하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는 바다 앞에서 그는 끝없이 들락날락하는 파도와 광활한 파랑

의 움직임을 오래 응시했다. 반복적으로 밀려오고 사라지는 물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다시 물러가는 리듬 속에서

현실의 문제들은 잠시 멀어지고, 거대한 시간의 흐름만이 몸 안에 남았다. 작가는 이러한 순간에 대해 “큰 바다를 눈에

심어 놓으면 자잘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자신의 회화를 “확실하게 불확실한 감각을 잡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림은 그에게 즉각적인 대답을 주는 매체

가 아니다.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고 시작하더라도, 그리는 시간 속에서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려진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런 그림이 내게 왔구나” 하고 화면을 마주하게 된다. 회화는 그에게 시간을 들여

감각을 기다리는 일이자, 불확신 속에서 천천히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번 전시 제목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은 이러한 남궁솔 회화의 상태를 함축한다. ‘Blue’가 감각의

깊이와 정서를 암시한다면, ‘Waving’은 고정되지 않은 이미지와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다. 그의 화

면 속 색은 공기처럼 퍼지고, 기억처럼 되돌아오며, 시간처럼 일렁인다. 작품은 명확한 결론이나 완결된 이미지를 제

시하지 않는다. 대신 사라진 장면의 잔상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감각 사이에서, 회화가 천천히 생성되는 순간을 붙잡

아낸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각 환경 속에서 남궁

솔의 회화는 오히려 ‘천천히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질문한다. 그의 작업은 즉각적으로 이해되기보다, 오래 머

무를수록 더욱 깊게 스며든다. 이번 전시는 회화를 통해 감각과 기억, 시간의 움직임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자리이자,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층위들을 조용히 응시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남궁솔 Namgung Sol (b.1991)

남궁솔은 독일 라이프치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화 작가이다. 

드레스덴 조형예술대학(HfBK Dresden)에서 순수미술 디플롬 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마이스터슐러 과

정을 마쳤다. 그는 DAAD 외국인 학생 장학금과 작센 주립 Meisterschüler 장학금 등에 선정되었으며, 2025

년에는 독일의 권위 있는 신진미술상 《Junger Westen》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레클링하우젠 쿤스트할레

(Kunsthalle Recklinghausen)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디아컨템포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을 개최하는 남궁솔은 Galerie

FeldbuschWiesnerRudolph, 베를린(2025); Galerie Jochen Hempel, 라이프치히(2024);

Kunstforum Markert Gruppe, 함부르크(2023); EX14, 드레스덴(2018)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Galerie FWR, 베를린(2026); CHOI&CHOI Gallery, 쾰른(2025); Galerie Jochen Hempel 및

Suburbia Contemporary, 바르셀로나(202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작센 주 의회, 드레

스덴(2024);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Kunstfonds 컬렉션(작센 문화재단, 2023); Markert Gruppe, 함부르크

(2023)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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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남궁솔 NAMGUNG SOL
Hoch, Rot! (높고 빨갛게), 2026, Oil on canvas, 57 x 42 cm 

Ann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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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남궁솔 NAMGUNG SOL
Night Dawn, Wandering (새벽), 2026, Oil on canvas, 165 x 125 cm

Anne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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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솔 NAMGUNG SOL
(시계방향 clockwise)

1) Sinking Into Blue,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2) Wednesday Dream,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3) A Thursday Dream, 2025, Oil on canvas, 45 x 40 cm

4) In the Dolomites,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5)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저기),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Annex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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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솔 NAMGUNG SOL
Sunset in Blue, 2026, Oil on canvas, 86 x 47 cm

Anne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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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솔 NAMGUNG SOL
Träumerei (트로이메라이), 2024, Oil on canvas, 90 x 80 cm

Anne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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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남궁솔 NAMGUNG SOL
Wind Blowing , 2026, Oil on canvas, 135 x 100 cm

Anne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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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남궁솔 NAMGUNG SOL
Bird Trilling, 2025, Oil on canvas, 100 x 80 cm

Anne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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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남궁솔 NAMGUNG SOL
Sun Setting (강릉), 2026, Oil on canvas, 100 x 125 cm

Anne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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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

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

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

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

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

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

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

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

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

으로, 2024년 서울 삼청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

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

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

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

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

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

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

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

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

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

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

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

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

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

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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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문의

[담당자]

김우재 디렉터

woojae@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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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 풍경 —
	남궁솔 국내 첫 개인전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
	Discover  Inspiring  Artistry
	Press Release
	전시 소개
	디아컨템포러리는 독일 라이프치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남궁솔의 국내 첫 개인전 《파랗고 일렁이는 Blue and Waving》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잔상(afterimage)’과 감각의 시간성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펼쳐 보인다.
	작가의 감각적 태도에는 독일 표현주의와 미국 추상회화, 그리고 한국 근현대 회화에 대한 경험이 함께 스며 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작품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그는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클리포드 스틸(Clifford Still) 등 미국 추상회화 작가들의 색과 공간 구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유영국과 윤형근 등의 한국 근현대 회화를 다시 발견하며, 절제된 화면 안에서 깊은 공간감과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회화적 태도에 공감하게 되었다.
	남궁솔의 회화는 특정한 풍경이나 장면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의 작업은 오히려 어떤 장면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감각 안에 남아 있는 빛의 압력, 색의 온도, 공간의 흔들림을 붙잡는다. 화면은 익숙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장소의 재현이라기보다 기억과 감각 안에 남겨진 인상의 층위에 가깝다. 그의 회화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기보다, 세계가 마음속에 남겨 놓은 흔적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스며드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감각은 작가의 성장 환경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춘천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원도의 산세와 자연 속 시간을 가까이 경험하며 자랐다. 산은 그에게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인간을 압도하면서도 동시에 감싸 안는 존재였다. 거대함과 두려움, 보호받는 감각이 공존하는 장소. 그의 회화 속 깊고 침잠한 공간감과 푸른색의 울림은 이러한 감각적 기억과 맞닿아 있다.
	남궁솔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일을 좋아한다. 빽빽하게 흔들리는 나뭇잎, 굽이치는 산등성이, 달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 파랗게 일렁이는 바다처럼 움직이지만 동시에 멈춰 있는 풍경들. 그의 시선은 풍경 위를 천천히 떠돌다가 어느 순간 초점을 잃고 색 안으로 스며드는 감각에 도달한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희미해지는 그 상태, 설명하기 어려운 울렁거림은 그의 회화가 출발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작가의 작업 방식 또한 이러한 감각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는 캔버스를 직접 짜는 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나무와 천이라는 단단하면서도 연약한 재료로 그림의 집을 만들고, 얇은 밑칠을 한 뒤 화면 앞에 오래 머문다. 사전 드로잉이나 밑작업 없이 하나의 색에서 시작된 화면은 가까이 다가가 그리고, 다시 멀어져 바라보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얻는다. 잘 칠해진 붓질과 삐끗한 흔적들, 여러 날에 걸쳐 쌓이는 얇은 색의 층들은 화면 안에서 공기와 깊이, 리듬을 만들어낸다.
	남궁솔에게 색은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각이 머무는 시간을 붙잡는 회화적 언어이다. 그의 화면에서 색은 하나의 형상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순간의 공기와 온도,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는 인상의 밀도를 드러낸다. 얇게 올린 첫 색 위에 다시 색을 겹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는 과정 속에서 화면은 서서히 깊이를 얻는다. 그렇게 생겨나는 형상들은 특정한 장소의 모습이라기보다, 지나간 감정과 기억이 색의 층위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실루엣에 가깝다.
	남궁솔의 화면에서 ‘흐림’은 단순한 모호함이 아니다. 흐릿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릿함을 통해 감각은 더 오래 지속된다. 명확한 윤곽은 이미지를 빠르게 이해하게 만들지만, 그의 회화는 이해를 지연시키고 보는 시간을 길게 머물게 한다. 작품 속 푸른 색조와 옅은 빛, 어두운 층위들은 공기와 온도, 시간의 흐름처럼 작동하며 화면 전체에 느린 진동감을 만들어낸다. 그의 회화는 정지된 이미지라기보다, 천천히 퍼지고 되돌아오는 감각의 파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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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Hoch, Rot! (높고 빨갛게), 2026, Oil on canvas, 57 x 4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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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Night Dawn, Wandering (새벽), 2026, Oil on canvas, 165 x 1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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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시계방향 clockwise) 1) Sinking Into Blue,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2) Wednesday Dream,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3) A Thursday Dream, 2025, Oil on canvas, 45 x 40 cm 4) In the Dolomites,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5)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저기), 2026, Oil on canvas, 45 x 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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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Sunset in Blue, 2026, Oil on canvas, 86 x 4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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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Träumerei (트로이메라이), 2024, Oil on canvas, 90 x 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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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Wind Blowing , 2026, Oil on canvas, 135 x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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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Bird Trilling, 2025, Oil on canvas, 100 x 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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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솔 NAMGUNG SOL Sun Setting (강릉), 2026, Oil on canvas, 100 x 1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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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으로, 2024년 서울 삼청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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